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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22번  구원의 십자가  

예물준비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65번 

167번 

 주의 잔치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전례 담당 복사 

Kevin Kim • Annabelle Na • Sia Kim 

8시 미사 Eric Kim • Chloe Lee • Edwin Shin 

9시 30분 미사  Ashley Na • Bona Lee • Lucas Lee 

11시 미사  Jason Yoo • Claire Kim • Gloria Chang   

12시 30분 미사 Mina Kim • Shyun Kim • Jacob Lee 

5시 미사  • •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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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오늘 복음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

느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

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들은 투덜거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모습에 맞는 비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

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작은아들과 아버지, 후반부는 큰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

체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작

은아들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반

부인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버지

에게서 자기가 상속받게 될 재산을 미리 받아 먼 고

장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바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방종한 생활을 하였고, 재산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여 결국 돼지들이 먹는 열

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마침내 제정신이 든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

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났

을 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는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세리와 창녀들, 복음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들의 모

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

오듯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분 

주위에 모여드는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후반부 이야기의 큰 아들의 경우, 그는 작은 아들

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

화에 나타나듯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

로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아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입

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

게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받아들이

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투덜거리

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처럼 윤리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예

수님처럼 세리와 창녀에게 자비롭지 못한 점에 죄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

해 주는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데에 있습니다.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가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알고 나가서 마중 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매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보고 아버

지가 한 말은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

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

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큰아

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우셨습니다. 작은아들을 비난

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버

지께 불평을 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

으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시며 그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이는 바

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당신에게 투덜거려도 그

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

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비난이 되는 말씀을 하셨

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

히 바라는 강력한 호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작은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거나, 큰아들

처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십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3월 27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3 

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을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

오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

고, 두 아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

을 돌아보며 사순 시기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사순 제4주 주일입니다. 삼월의 봄날은 겨울

이 떠나기 아쉬운지 꽃샘추위가 생각보다 쌀쌀합니

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약화되면서 우리 사회 

주변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희망과 안도의 눈빛이 얼

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무자비한 폭격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하

게 시민을 희생시키는 명분 없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 

세계가 발 벗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도로 전 세계의 모든 

교구에서 지난 금요일 로마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를 기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본당도 이에 동참하여 여기 시작으로 정오에 

백여 명의 신자들이 봉헌 기도에 참석하여 감동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참

화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기도 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

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주님의 특별 요청으로 이루어진 우

크라이나를 위한 이차 헌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10,000 이상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 기도를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께서 더욱 신속하게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시 교중 미사에서는 예비 신자를 ‘받아들이

는 예식’이 있습니다. 매년 부활과 성탄을 기해 예비자 

세례 견진식으로 새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는 우리가 선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

거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복음 전교

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전교는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나아가 전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냉담으로 예수님으로

부터 멀어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교입

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멀어

져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과 진작부터 신앙의 불

꽃이 식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교

하며 그들의 고통이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이 루카 복음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인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세상에 나간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어

찌할 줄 모르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 아

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

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잔치를 벌려주고 당신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기

다려 주시는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 각자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

검하고 성찰하여 돌아온 작은아들을 반기는 큰아들처

럼 이웃을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줄어들면서 봄과 함께 우리

의 마음도 들뜹니다. 이에 사순의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으로 새 삶의 희망을 더욱 가치 있게 맞이하길 바

랍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언제나 따듯

하게 맞아주심을 깊이 깨닫는 사순 시기가 되길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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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특별헌금  

사순 판공성사  

주일학교 판공성사  

 

유아세례  

사순 피정  

주제 : 겸손 

일시 : 4월 10일(일)  2:30 p.m.— 4 p.m.  

강사 :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4월 5일(화) 10 a.m.  

4월 12일(화) 예정이었던 경로의 날 행사가  

4월 5일(화)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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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김문수 신부님 지도하에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

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 림 

사순 특강  

코비드19 검사   

새신자 성탄반 모집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 

문의 :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조기등록 : 4월 30(토)까지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복사단 모집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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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3월 27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온라인 헌금  

  

  

  

  

생활상담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꾸리아 평의회  

일시 : 3월 27일(오늘)  2 p.m.  

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친교실  

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서기 : 박 안젤라  (718) 908-0534 

기쁨의 샘 Pr.    

단원 : 20~40대  

단장 : 지 레아 (347) 410-3611 

천사의 별 Pr.  
단원 : 20~30대  

단장 : 김 안젤라 (646) 717-3550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요셉회 월례회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연령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안나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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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미사 스케줄(야외미사 날)  

6월 12일(일) 야외미사 날에 5 p.m.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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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d by the Pope Francis and Bishops, our priests 
may constantly welcome those who repent and seek 

reconcilia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acts of charity will bring food to the victims of 
famine or economic crisis, especially the people in 
Ukraine and the civilians in Russia,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families divided over issues of inheritance or 
relationships may choose forgiveness and reconciling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imagine that they do not need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may be moved to humble 

repent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departed may taste and see the eternal good-

ness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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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Lent Confession  
Date : Apr. 5th (Tue)  
Time : 10 a.m. –12 p.m. & 7 p.m.—9 p.m.  

Infant Baptism  
Date : Apr. 3rd (Sun)  1:30 p.m.   Church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5,000] 
 Steven & Silvia Lee Scholarship [College $2,000] 
 Application Due : May 1st. (Su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larship2022@gmail.com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Application due : Apr. 17th (Sun) [Easter Sunday]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
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7th (Fri) - June 4th (Sat)  

We are preparing for medical mission under the 
guidance of Father Andrew Kim. Please pray for 
our medical mission. For donations,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Kim.   

COVID-19 Test  
Date : Mar. 27th (Today)  
Time : 8:30 a.m.—3:30 p.m.  
Place : Church basement 
Please register before 3 p.m. at the test site. 

Recruitment For New Altar Servers  
The church is in need of altar servers. Students 
must have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by June 
2022. For new applicants who are in JHS/HS, 
please contact Fr. Park before applying.  

Applications are in the church office.  
For inquiries, please reach Fr. Hyosick John Park.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of Lent                                                                                                                 March 27, 2022 (Year C) No. 2573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Joshua                                 
   Joshua 5:9a, 10-12 (3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Corinthians 5:17-21 

Communion Antiphon 

You must rejoice, my son, for your brother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he was lost and is found.  

Psalm 34:2-3, 4-5, 6-7 

Parable Of The Prodigal Father 

< Fourth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Today’s gospel contains what is commonly known as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People erro-
neously refer to an adult child who has been away a long time and suddenly returns home as the 
“prodigal”, meaning someone who wanders around but comes to his senses and goes home. But in ac-
tuality, prodigal means extravagantly wasteful. In this regard, the parable is more about the father than 
the son. Yes, the son wasted his father’s inheritance on loose living, but the real scandal was the fa-
ther, not only gave his young son his share of the father’s wealth, but more scandalously welcomed 
back his errant son with open arms. 
 
   Of course the older son is angry. After all, he “slaved” for his father all the while his younger broth-
er gambled, drank wine, and hired prostitutes. “Surely,” the older son thought, “Father will disown my 
sinful brother and give me everything I want!” The elder son failed to appreciate how extravagantly 
the father loved BOTH sons. I bet most of us identify with the elder son. We think if we attend every 
Mass, fast on Ash Wednesday, abstain from meat on Fridays of Lent, say countless rosaries, make the 
stations of the cross and drink holy water every day, we can earn God’s love, just as surely as God 
will punish all those who don’t come to Mass and worse—live sinful lives. But that isn’t the good 
new. The good news is you cannot earn God’s love, nor can we lose it. God loves us extravagantly. 
He does not, he CANNOT, love us less. He waits and watches the horizon every day for signs we are 
ready to go home and be with him. Never fear returning to God’s loving embrace.  

Your brother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again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  


